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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광주 FC가팀을위기에서구할소방수로

김학범(57사진)감독을선택했다

광주는 16일 남기일 감독의 자진 사퇴로 비어있는

사령탑자리에김학범전성남감독을영입했다 광주

의 4대 감독이 된 김학범 감독은 강등 위기의 팀 재

정비와잔류라는숙제를풀게됐다

1992년 국민은행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김

학범 감독은 1996년 U23 올림픽 코치를 거쳐 1998

년 성남 FC의 전신인 성남 일화의 수석 코치를 맡았

다

정식감독으로승격한이듬해에는팀을K리그통산

7번째 우승으로 이끌었고 2007년에는 AFC 챔피언

스리그 4강에오르며그해 AFC 올해의감독 3명의

후보에오르기도했다

이후 중국 허난 젠예(20102011) 강원 FC(2012

2013) 성남 FC(20142016)를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

내며 학범슨(김학범+알렉스 퍼거슨(맨체스터 유나

이티드전감독))이라는애칭을얻었다

광주가 김학범감독에게주목한것은역시 위기관

리능력이다

최하위에머물며강등위기에몰린광주의우선목

표는K리그클래식잔류 김학범감독은특유의카리

스마와승부사기질로강등위기에몰렸던강원과성

남을구해낸경험이있다 2012년에는 16위강원을 14

위로끌어올리며기적과같은잔류에성공했고 2014

년에는 4승 8무 11패로강등권에머물렀던성남사령

탑으로 부임해 팀의 잔류와 FA컵 정상이라는 두 마

리토끼를잡기도했다

광주는 김감독은많은위기상황을슬기롭게대처

해 낸 경험이 있다 광주의 젊은 선수들을 하나로 결

집시키고 팀을잔류시키는데가장완벽한적임자라

고판단했다고밝혔다

김학범감독은공부하는지도자로도유명하다

2006년 8월명지대학교에서 델파이방법을활용한

축구 훈련 방법에 관한 내용 분석을 주제로 박사 학

위를딴김학범감독은거의매년시즌이종료되면해

외로나가선진축구를배우는것으로알려졌다

앞서남기일감독이추구했던광주의 압박축구와

패스축구의큰틀은유지될전망이다

김학범감독은빠른패스를이용한템포조절 체력

을이용한기술축구 프로정신을바탕으로한투혼등

을경기에녹여내는데탁월하다 젊은선수들을바탕

으로 전방압박과 짧은 패스 축구를 활용했던 광주에

김학범 감독의 전술이 더해지면 더욱 강해진 광주로

재탄생할수있을것이라는평가다

김학범감독은 전북이라는난적을상대로광주데

뷔전을치른다

이날 선수단과의 상견례를 마친 김학범 감독은 오

는 19일 전북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K리그 클래식

27라운드전북현대와의경기를준비할예정이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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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선수를

놓고 또다시 경

쟁한다

UEFA는 16

일 홈페이지를 통해 UEFA 올해의 선수 최종 후

보 3명의명단을발표했다 주인공은호날두와메

시 그리고 거미손골키퍼잔루이지부폰(유벤투

스)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UEFA 올해의 선수는 한

시즌유럽무대에서최고의활약을펼친선수를뽑

는무대다

최종후보 3명은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

그와 UEFA 유로파리그 본선 무대에 오른 팀의

사령탑 80명과 기자단 55명의 투표로 결정됐다

올해의선수수상자도이들감독과기자단투표로

결정된다 수상자는 현지시간으로 24일 모나코에

서 열리는 20172018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조추첨식에서발표된다

최종후보 3명을 뽑는 투표에서는 부폰이 1위에

올랐지만 사실

상호날두와 메

시의 2파전이

예상된다

호날두와 메

시는각각두차

례씩 UEFA 올

해의 선수에 뽑

혔다 호날두가

2014년과 2016

년에 상을 받았

고메시는 2011

년과 2015년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시즌 성

적표만따지면호날두가메시를앞서는형국이다

호날두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12골을 터

트려득점왕에올랐다뮌헨과 8강 1 2차전에서는

한차례해트트릭을포함해 5골을쏟아냈고아틀

레티코마드리드와준결승 1차전에서도해트트릭

을달성하더니유벤투스와결승전에서도 2골을책

임지며팀의우승을이끌었다

메시역시지난총 54골을터트리고정규리그득

점왕(37골)까지차지했지만 UEFA 챔피언스리그

에서는소속팀이유벤투스에밀려8강에서탈락하

고정규리그우승도레알마드리드에내주면서호

날두보다빛이덜났다

다만올해 39살의백전노장골키퍼부폰은최종

후보 3명을 뽑는 투표에서 1위에 오르면서 깜짝

수상의가능성도남겼다 연합뉴스

강등위기광주FC 구하라

새 사령탑에 김학범 감독
특유의 카리스마와 승부사 기질

기술축구에 투혼 접목 기대

K리그 클래식 잔류 특명

19일 난적 전북 상대 데뷔전

UEFA 올해의 선수 누구

메시호날두 자존심 경쟁

메시 호날두

거미손 골키퍼 부폰 포함 최종후보 3명 발표24일 수상자 선정


